
불해의 덕
( 의 德德德德)( 의 德德德德)



• 다른 사람이 나의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 만이

덕(德)은 아님

해의 덕
불해의 덕이란 무엇인가?

불

해치지 않는 것으로 덕이 된다.

덕(德)은 아님

그 사람이 나 혹은 우리를 해치지 않는 것( ) 

만으로도 덕(德德德德)이라고 생각해야 함



•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

같이 하고 싶지 않고 공동체에 해가 된다는 생각을 들게

해의 덕
공동체와 불해의 덕

불

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

같이 하고 싶지 않고 공동체에 해가 된다는 생각을 들게

하는 사람이 있음. 

공동체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

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?



• 세상을 살다 보면 ‘어떤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이

무엇인지에 대한 판단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

해의 덕
공동체와 불해의 덕

불

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과 신념 세우기

무엇인지에 대한 판단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

많은 법과 규칙들이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음

• 스스로 내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어떠한가?

자신 내부에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과 신념이

있어야 함



해의 덕
판단을 위한 원칙 세우기

불

사례

하루는 절에 객(客)스님 한 분이 왔습니다. 그 당시 절에 스님이 없어서 고민이었기 때문에 객스
님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크게 반갑고 고마웠습니다.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
기 시작했습니다. 다른 대중들과 신도들이 ‘새로 오신 스님이 이 절에 계시면 안 됩니다.’라며 그
객스님을 내보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. 
주지스님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주지스님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
문제를 일으켜야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. 하나는 ‘정
신병동에 입원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공동체에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’. 
또 하나는 ‘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. ‘ 가 그 기준이었
습니다.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니 마음 속에서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내쳐야 할 정도는 아직
아니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. 그래서 주지스님은 다른 대중과 신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. 
“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사람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내칠 수 있습니까? 우리들의 일이 무엇
입니까? 해탈과 자비의 일입니다. 어떤 대상이 내 마음에 안 든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대상
으로부터 해탈해야 되고, 그 대상이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을 사랑과 자비로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. 
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해탈을 했습니까? 해탈할 생각들은 하고 계셨습니까? 본
인의 마음을 다스릴 생각은 하지 않고 밖의 대상을 문제로 삼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? 저 사
람을 따뜻한 가슴으로, 부처님의 자비로 안을 마음을 얼마나 가져보셨습니까? 
그리고는 객스님을 그냥 둔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.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로 문제도 되지 않고
그 스님은 사찰 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일을 잘 해내는 꼭 필요
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



해의 덕
판단을 위한 원칙 세우기

불

사례가 주는 교훈

• 다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

해서 서운하거나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? 혹은 그해서 서운하거나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? 혹은 그

사람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?

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는 것 만이라도 덕이라고

생각하고 그에 따른 원칙을 세워야 함.  

어떤 대상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대상을

탓하기보다는 그 대상으로부터 해탈하고, 그를 사랑과

자비로 안아야 됨.  



해의 덕
판단을 위한 원칙 세우기

불

불해의 덕이라는 기준이 주는 이점

• 내 마음이 편함

바람직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판단을 하는데바람직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판단을 하는데

망설이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음

• 상대방은 상처 받지 않고, 끝내는 감화될 수 있음

내 뜻과 감정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끝내는 감화가 되고

이것이 공동체의 공덕이 됨


